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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송림동에서 45년동안 살았음. 참외전로는 참외전거리에서 파는 과일시장에서 참외가 

주 종목이여서 참외전로로 불리게 되었음.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29살에 결혼했음. 

훈민정음 작품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6개월 시연을 하고 감사장을 받음. 철학은 따로 

없고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이 많음. 목공예마을은 후배들 양성을 안 해서 없어질 거 

같음. 우리가 쓰는 나무는 대부분 수입. 우리나라 나무는 제재해서 파는 곳이 없음. 

목공예거리는 도원동 쪽에 있다가 철길이 복복선 되면서 숭의동으로 나오게 되었음. 

상감 무늬가 들어간 건 처음에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음. 그러다가 직접 했음. 시골에 

가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음.

주요 색인어

송림동, 초등학교, 기술학교, 장남, 공부, 참외전로, 운동, 영화, 전도관, 교회, 봉

급, 결혼, 도화, 강화, 나무, 사랑, 전시, 후배들, 손, 명장, 목공예, 박정희, 정부, 

지원, 위험, 목공예 센터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(비공개)

1. 가족이야기-1 [영상파일]

00:7:11~

00:7:48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어머님은 서울, 아버님은 강화 출생.

2. 가족이야기-2

[음성파일]

00:00:01~

00:05:58

- 송림동 옛 송림침례교회 근처에 45년동안 살았었음.

- 재능대학교 있는 곳이 부처산임. 지금은 산을 없애고 학교를 지었

음.

- 장남이고,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음.

- 공부는 잘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보다 일을 하게 되었음.

- 참외전로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동인천 가다 보이는 참외전거리가 

과일 시장이었음. 계절마다 참외가 주 종목이여서 참외전거리라 

불렸고, 참외전로로 되었음.

3. 학창시절

00:05:59~ 

00:09:45

- 학교는 송림동에서 답동까지 걸어다녔음.

- 초등학교 시절 도원 공설운동장에서 투견대회를 했었음.

- 지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있는 쪽에 도원 극장이라는 곳도 있었

음.



4. 전도관 이야기
00:09:46~ 

00:13:37- 송림동 집에서 전도관에 세를 사는 분이 있었음.

- 전도관을 운영했던 사람이 유명했음.

5. 어린시절 꿈과 목공예 일이 번창했던 시기 00:13:38~ 

00:16:39- 어릴 때 돈 별면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음.

6. 결혼 시기

00:16:40~ 

00:20:37

- 서울 명동에 있는 ‘충무 가구’에서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 다녔

을 때, 친구가 아내 사진을 가져왔었음.

- 29살에 결혼했음.

- 현재 도화역 북측 근처(대화초등학교 쪽)에서 살고 있음.

7. 작품활동과 목공예에 대한 철학

00:20:38~ 

00:24:28

- 작품에 대한 영감은 하다보면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때 메모해놓

음.

- 훈민정음 작품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6개월 시연을 하고 감사장을 

받음.

- 철학은 따로 없고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이 굉장히 많음.

8. 은퇴 후 계획
00:24:29~ 

00:25;47-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작게 공예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. 전시장

과 작업장을 따로 만드는 것.

9. 비슷한 연배의 숭의목공예 마을 동료들 이야기 00:25:48~ 

00:29:47-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셨음. 그래서 만날 친구들이 별로 없음.

10. 개인적 건강 상태와 후배 양성의 어려움

00:29:48~ 

00:34:35

- 목공예마을은 후배들 양성을 안 해서 없어질 거같음. 3D 업종이여

서 배울 사람이 없음.

- 위험해서 배우는 사람도 없지만 가르치기도 힘듬.

11. 목공예와 목공의 차이 00:34:36~ 

00:36:11- 창호 목공과 공예는 기계에서 차이가 많이 남.

12. 명장이 되기까지의 어려움

00:36:12~ 

00:39:33

- 목공예 명장이 되려면 상장, 사회봉사 시간, 등등이 필요함.

- 일본은 20년 이상하면 무조건 명장을 지정해준다고 함. 정부에서

도 많이 도와주고,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함.

- 우리가 쓰는 나무는 대부분 수입. 우리나라 나무는 제재해서 파는 

곳이 없음.

13. 어린시절의 추억- 박정희 정권 시절 중심으로 00:39:34~ 

00:43:13- 어릴 땐 산이 다 민둥산이었음.



-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무가 많이 심겨졌음.

14. 정부 지원의 필요성

00:43:15~ 

00:45:29

-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걸 업으로 삼을 사람들이 있을 것 

같음.

- 목공예학원에서 취미로 배우는 사람은 많음.

15. 숭의목공예센터와 목공예마을에 대한 견해

00:45:30~ 

00:51:32

- 목공예센터는 현재 구청에서 민간 위탁을 맡긴 상황임.

- 목공예거리는 도원동 쪽에 있다가 철길이 복복선 되면서 숭의동으

로 나오게 되었음.

16. 목공예 마을에 대한 전망과 힘들었던 시기

00:51:33~ 

00:55:09

- 손님들이 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

는 이야기가 있음.

- IMF 때 부도를 맞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해주기 위해 힘들었던 시

기가 있었음.

17. 상감기법을 가구에 접목했던 시절

00:55:10~

01:00:29

- 우리나라 시장에 납품했던 것은 상감, 가구 부품(장롱 가운데 넣

는 문양)이었음.

- 상감 무늬가 들어간 건 처음에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음. 그러다가 

직접 했음.

18. 하고 싶은 말씀
1:00:29~ 

01:05:40-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음. 그리고 개인전

을 열고 싶은 마음.


